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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벼 소식재배는 이앙 시 단위면적당 적은 수의 모를 이앙하여 이앙에 필요한 육묘상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로, 육묘에 

들어가는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벼 소식재배 시 육묘절감효과를 높이기 위

해서는 소식재배전용 이앙기를 사용하는데 소식전용 이앙기는 기존 이앙기에 비해 모취량이 적어 육묘상자에서 적은 수의 

모를 떼어낼 수 있어 육묘상자당 파종량을 늘려도 이앙 시 재식본수를 적정하게 맞출 수 있다. 이 때문에 소식재배를 위해서는 

파종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파종량이 과다하게 증가하면 모소질 감소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증가되어 적정 파종량 

및 육묘일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보급종 중 볍씨 크기를 고려하여 신동진, 새누리, 하이아미를 시험재료로 선정하고 상자당 130g, 200g, 250g, 300g, 350g의 

종자를 최아 후 파종하였다. 파종 후 육묘일수에 따른 모소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초장, 줄기두께, 건물중 등을 조사하였으

며 온도에 따른 생육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육묘온도를 달리 처리 후 온도에 따른 생육변화를 분석하였다. 밀파 시 모소질에 

따른 포장생육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50g으로 밀파하여 육묘한 모를 육묘일수 별로 포장에 관행으로 이앙 후 출수기에 생육

변화를 분석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파종량에 따른 모소질 변화 분석 결과, 파종량 증가 시 초장, 엽령 및 줄기두께는 감소하였다. 모충실도(g/m) 조사 결과, 관행 

대비 파종량이 50g 증가함에 따라 모소질은 약 10%가량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볍씨 크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

다. 육묘일수가 14일경 이상될 때부터 모충실도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파종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. 모생육온도가 

높을 시 초장이 증가하여 모충실도가 10 ~ 25%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온도에 따른 생육속도의 변화는 품종간 차이를 보이지 

않았다. 밀파하여 키운 모를 포장에 이앙 시 육묘일수에 따른 출수기 차이는 있었지만 초장, 수수 등 생육의 차이는 크지 않았

다. 하지만 파종량 증가에 따른 모소질 감소 시 제초제처리에 따른 약해발생의 우려가 크므로 건전모 육성을 위해 적정 파종량 

및 육묘일수 준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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